
 

 2اىَشاجعت   بٍبُ حىه ٍىقف اىحنىٍت أٍبً اىشعب ببسٌ سئٍس اىىصساء 

 

)تشجَت غٍش سسٍَت(   

 

 

□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

며,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. 

تحتشً حنىٍت جَهىسٌت مىسٌب حنٌ اىسيطت اىقضبئٍت حىه ضحبٌب اىعَو الإجببسي فً  □

الاحتلاه الاستعَبسي اىٍبببًّ، وسىف تشاجع عِ مثب اىشؤوُ اىَتعيقت إثْبء فتشة 

 ببىحنٌ اىصبدس اىٍىً.
 

□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

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. 

 

ىهزا اىغشض، سٍعَو سئٍس اىىصساء ٍع اىهٍئبث اىحنىٍٍت راث اىصيت واىخبشاء  □

اىَذٍٍِّ عيى إٌجبد سبو ىيتعبٍو ٍع تيل اىشؤوُ بعذ اىىضع فً الاعتببس ٍختيف 

 الأٍىس. 

□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, 

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,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

해 나갈 것이다. 

اَلاً واىَعبّبة اىتً عبشهب ضحبٌب اىعَو الإجببسي أٍش ٌبعث عيى وتعتقذ اىحنىٍت أُ  □

 الأسى اىعٍَق، وسىف تبزه مو جهذ ٍِ أجو ٍسبعذة اىضحبٌب خلاه عَيٍت اىعلاج.

 

□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



다. 

 تأٍو اىحنىٍت فً تطىٌش اىعلاقبث ٍع اىٍبببُ عيى ّحى ٍىجه ّحى اىَستقبو. 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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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سئٍس اىىصساء ىً ّبك ٌىُ

 


